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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. 11. 17.(월)

김민석 국무총리, 광화문 광장 '감사의 정원' 관련
시민단체 면담 및 현장방문, "국민적 공감대 우선" 강조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(월) 오전,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‘감사의 

정원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, 시민단체의 

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.

     * (참석) 김준혁 국회의원, 임종국 서울시의원,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,

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,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,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

 ㅇ 이번 면담은 ‘감사의 정원’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, 

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,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

이루어졌다.

□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

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·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

전달했으며, 

 ㅇ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,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 시민단체 

대표들과 함께 ‘감사의 정원’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였다.

□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, “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

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.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

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

의문이다.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

아닌가?”라고 지적하면서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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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“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다. 참전국에 

대한 감사 표시 방법도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. 서울시의 

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

□ 현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은 김 총리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, 서울시의 

사업추진 과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역할을 

해달라고 건의했다.

 ㅇ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, 절차적, 내용적 문제는 

없는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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